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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공포, 제가 틀렸습니다 

 

저명한 작가이면서, 환경 운동가와 기후 운동가를 겸하고 있는 마이클 쉘렌버거(Michael 

Shellenberger)는 “기후의 공포”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중에게 사과했다. 그는 지난 30년 

동안 기후 갈등 선동가들이 대중을 밀어붙였다고 말한다. 

 

쉘렌버거는 그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는 다른 환경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기

후변화 선동에 있어서 유죄입니다. 저는 수년간 기후변화를 인류 문명에 대한 '실존 위협’

이라고 언급했으며, '위기'라고 선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재 기후변화가 “우리의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한다. 

 

쉘렌버거는 “기후변화가 일어나고는 있지만, 그게 세상이 끝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

한다. 그는 인간의 활동이 대량 멸종을 초래하지 않으며, 기후변화가 자연재해를 악화시

키는 원인도 아니라고 전했다. 

 

쉘렌버거에 의하면 “기후에 관한 허위정보 캠페인”의 주장과 달리 지난 17년간 전세계적

으로 산불이 감소하고 있다. 그 예로, 캘리포니아와 호주에서 일어나는 산불의 실제 원인

은 산림에 목재 연료가 축적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탄소 배출

량은 감소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그리고 영국의 경우는 1970년대 이래 탄소 배출량이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중이다. 

 

게다가 지구상에서 인간 생존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온도이다. 부연설명하자면, 온도가 

서서히 상승함에 따라 늘어나는 인구를 위한 더 많은 식량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지구상 다양한 동물 종에 대한 위협으로는 서식지 손실과 사냥이 가장 심각하다. 

 

쉘렌버거는 이러한 주장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https://www.independentsentinel.com/author/freebird/


(IPCC)가 인정한 연구를 포함하고 믿을 만한 과학적 연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한다. 

 

쉘렌버거는 그의 저서 『종말은 없다: 환경에 대한 지나친 걱정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이

유(Apocalypse Never: Why Environmental Alarmism Hurts Us All)』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다. “기후변화 갈등 조장에 숨겨진 이념은 19세기 영국 경제학자 토마스 맬서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현대식 ‘맬서스의 인구론’을 뜻한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자는 기후 운동가로 20년, 환경 운동가로 30년을 살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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